
■ 여의도 칼럼 

이미지 광고는 안개에 젖어... 

최윤식∙광주대학교 광고정보학과 교수 

 

′차별화′라는 말과 함께 우리 광고계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한 단어는 ′이미지 광고′라는 

말일 것이다. 의미상의 모호함 때문인지 무엇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알 듯 말 

듯한 광고, 또는 뽀시시(?)한 화면에(보통 모래 아미나 fogy filter를 끼운 비주얼에) 소위 새 

날아가는 카피 한 줄 얹은 광고를 이미지 광고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감성 광고와 이미

지 광고를 혼동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가지고 있는 광고대사전에서도 ″심리학에서는 상

(像), 영상, 표상, 지각상(知覺像)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감각 자극을 동반하지 않

은 채 상기되는 관념적 경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등으로 아리달송하게 설명하고 있

다. 

 

경주에서 울산 가는 길을 조금 달리다 보면 아사달과 아사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影池라는 못이 있다. 석가탑 공사를 위해 온 백제인 아사달을 못 잊어 달려온 아사녀. 

그 호수에 완성된 석가탑이 비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지만 끝내 석가탑의 모습은 비

치지 않았다. 그래서 호수에 몸을 던진 슬픈 전설을 담고 있는 호수다. 그래서 이 호수의 

이름은 그림자 影자 못 池자 영지가 되었고 석가탑은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無影塔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미지란 무엇인가? 여전히 안개 속에 잠겨있다. ′비춰진 실체′가 이미지가 아닐까? 실제와 

다르게 비춰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이미지상의 문제′라고 규정하면 어떨까? 어떤 연어 통

조림 상표의 경우 잘 팔리지 않았다. 조사를 해보니 소비자들은 진짜 연어는 색깔이 핑크빛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회사 제품은 살코기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진

짜 연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제품은 진짜 연어였다. 진짜인

데 소비자들 눈에는 가짜로 비쳐진 것이다. 소비자들의 마음 위에 제품의 이미지가 잘못 비

춰진 것이다. 

 

그래서 회사는 ′절대로 색깔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그

러자 사람들은 그 연어를 사기 시작했다. 조선맥주는 오비 보다 결코 더 쓰지 않았다. 그러

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더 쓰다고 믿고 있었으며 그래서 크라운 맥주를 싫어했다. 이것이 

크라운 맥주의 이미지상의 문제다. 눈가리고 테스트를 하면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음에도 사람을은 그렇게 믿었다. 안대를 벗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못믿어 했다. 그래

서 하이트라는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100% 천연암반수를 팔았다. 그러자 하이트를 마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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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광고는 그저 뽀시시한 화면에 새날아가는 카피를 얹어놓은 광고가 아니다. 한마디로 

상표가 직면하고 있는 이미지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고가 이미지 광고다. 상표 개성

의 총합이 상표 이미지다. 상표 개성이란 상표를 사람이라고 쳤을 때 어떤 사람이냐?를 규

정하는 것이다. 그 상표가 가져야할 바람직한 상표 개성은 상표의 위치나 제품군에 따라서 

달라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 이미지는 대단히 전략적인 의사결정이어야 한다. 우리가 

광고를 왜하는가? 광고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상표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상

표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상표 개성을 관리한다는 말이다. 전략적으로 내 상

표가 획득해야할 상표 개성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일관성있게 그것을 몰고 나가야 한다.

상표도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개성을 갖게도 된다. 그것을 바로잡

아가는 것이 광고가 하는 일이다. 

 

창가에 예쁜 화분들이 놓여있는 분위기 있는 건물 하나를 보여준다. 카피를 읽어보면 이 건

물은 원래 형무소였는데 범죄율이 떨어져 많은 형무소가 텅텅 비게되었다. 그래서 이제 쓸 

데가 없어진 형무소를 개조해서 지금은 공공 도서관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오

길비의 출세작이기도 한 이 푸에토리코 관광 캠페인은 이오니아식 열주가 늘어선 멋진 교사

와 나무가 우거진 교정에 앉아있는 여고생의 현재 푸에토리코 이야기. 파블로 카잘스의 귀

향과 외가 발코니에서의 첫 연주 이야기. 

 

병석에 누워있는 거장을 위해 빈 자리에 녹음 연주로 진행된 카잘스 페스티벌의 마지막 곡 

이야기... 등으로 이어진다. 휴가여행에 목숨을 걸 바보는 없다. 미국의 앞 마당이자 해변 

좋고, 물가 싸고, 사람들 친절한 푸에토리코가 미국인들에게는 강도, 강간, 소매치기... 범

죄천국으로 비쳐진 것이다. 보안상의 불안이라는 이미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길비는 멋

진 해변을 보여주지 않았다. 휴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도서관 사연이나 카잘스의 외가와 그

의 첼로를 보여주었다. 안개에 젖은 빠리는 로맨틱하지만 이미지 광고에 안개가 끼면 그것

은 헤어날 수 없는 늪이 된다. 五里霧中이 된다. 

  

 

 




